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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동새

나    운   영

   

    나의 가곡집  『아흔아홉 양』은 부산 피난 시절인 1952년 12월에 출판되었다. 이 

책에는  「가는 길」(김소월),  「달밤」(김태오),  「아흔아홉 양」(찬송가 가사),  「박쥐」(유

치환),  「별과 새에게」(윤곤강),  「접동새」(김소월),  「강 건너 간 노래」(이육사)가 들

어 있다. 나는 이 책의 끝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.

   「8・15 이후 오늘날까지 걸어온 나 자신의 발자취를 회고하며 아울러 낭만에서의 

탈피를 기약하는 이 초라한 가곡집이 조금이라도 민족음악 수립에 도움이 될까 하여 

부끄럼을 무릅쓰고 감히 내놓는 바입니다. 별로 많지 않은 가곡이나마 그 가운데서 

소위 서양 창가조를 벗어난 낭만적 또는 민족적 가곡이라고 생각되는 7편만을 추려 

보았습니다.」

     이 7편 중에서 내가 가장 애착을 느끼는 곡은 두말할 것 없이  「접동새」이다.

    이 곡은 1950년 1월 10일에 완성되었다. 그러니까 6・25 직전에 작곡된 것인데 그야말로 나의 작곡 신조인 <

선 토착화 후 현대화>의 대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된다.

    물론 이 전에도  「가는 길」(1947년 작)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첫 시도에 불과했고 내 나름대로 좀 본격적인 

작품이라면  「접동새」를 손꼽게 되는데 그 까닭은 이 곡이 우리나라 가곡 사상 최초(?)의 판소리 풍의 곡이기 때

문이다.

    거문고와 대금, 피리를 연상케 하는 전주에 이어  「접동 접동 아 울 오라비 접동」의 주제가 나온 다음에 가야금

과 장구를 연상케 하는 간주에 이어  「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…」이 이어진다. 특히  「시샘에 몸이 죽은 우

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.」,  「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…」등은 그야말로 판소리를 연상케 하

는 대목인데 이것은 판소리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판소리의「멋」과「맛」을 풍겨 보려고 노력했을 뿐이다.

    장단, 가락은 물론이고 특히 화성 처리에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한 그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는 이 곡은 다시 거

문고와 대금, 피리를 연상케 하는 후주로 조용히 끝난다.

    이 곡은 역시 부산 피난 시절인 1952년 12월에 열린 나의  「제1회 작품연주회」 때 김천애 선생에 의해 초연

되었고 정부 환도 후 김천애 독창회 때 다시 불리어졌고 이어 이동범 선생의 레코드를 통해서 비교적 널리 알려

졌는데 위의 두 분 이외에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별로 들어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모르겠다.

    나의 가곡 중에서는  「가려나」와  「달밤」이 가장 많이 애창되는 셈인데 이런 것들은 서양조로 되어 있기 때문

에 즐겨 불리어지는 것이 아닐까? 이에 비하면  「가는 길」이나  「접동새」는 우리 민요나 판소리의 '멋'과 '맛'을 모

르면 부를 수 없는 곡이라고 생각된다.

    특히 민요 창법, 시조 창법, 판소리 창법을 모르면 민족적인 가곡을 제대로 부를 수 없다는 점을 나는 강조하

고 싶다.

    나의 가곡은  「달밤」과  「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」와  「접동새」로 집약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 「여호와는 나의 

목자시니」(1953년작)가 20년 뒤에서야 즐겨 불리어진 것처럼  「접동새」는 앞으로 20년 뒤 — 그러니까 이 곡이 

작곡된 지 반세기 뒤에서부터나 많이 불리어지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말한다면 곧이들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….

    누가 뭐라 한들  「접동새」는 나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곡이다.

<월간  「기러기」  83. 6월호> 


